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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
   ▣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
     -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,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,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 방해
   ▣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
     - 선행학습(사교육 경험)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
     -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

2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

 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초․중등교육법」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․중․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
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
함으로써 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
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폐해

   ▣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
     -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모자라고 교사는 학생들

이 이미 알았다고 판단하여 기본 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
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받게 됩니다.

   ▣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
     -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,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

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
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, 흥미도 및 집중력 
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.

   ▣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
     -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(예: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

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)으로 인하여 
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
못하고 있습니다.

   ▣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
     - 통계청이 발표(2020.3.10.)한 2019년 유․초․중․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

양극화와 저출산, 에듀푸어 양산을 심화시키고 중산층 붕괴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
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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